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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양, 한일합섬 인수사건 새국면
검찰, 한일합섬 인수 관련 추가증거 제출 … 4월9일 항소심 공판

동양그룹의 한일합섬 인수합병(M&A)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4월9일 부산 고등법원에서 시작된다.

1심의 무죄판결로 수사의 신뢰성이 떨어진 검찰이 항소심에서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유죄 입증을 자신하

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.

법정관리를 받고 있던 한일합섬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한일합섬의 자산을 빼돌린 혐의(특정경제범죄가중

처벌법상 배임) 등으로 기소된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과 그룹 지주기업인 동양메이저 추연우 전 대표에 대한

항소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.

검찰은 법원의 무죄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추가 조사를 벌여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.

동양그룹이 한국산업은행 등을 통해 한일합섬 인수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편법이 이루어진 정황을 포착

했으며 이모 전 한일합섬 부사장에게 건낸 19억원은 단순한 사례금 명목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내부정보를 알

려준 대가라는 주장을 부각시킬 계획이다.

검찰 관계자는 “무죄로 판결된 부분에 대해 관련 증거를 다시 검토하고 재조사를 벌여 상당 부분 진척이 있

었다”며 1심 패소를 항소심에서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

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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